안녕하세요? 엄채영 작가님…
쇄도하는 ‘체인징 유’ 신청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음, 신청할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신청합니다..

왜냐구요?? 저희 부부도 사는 모습이 비교적 특이하거든요.. 흐흐

저는 33살의 직장인입니다.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홍보’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직장생활은 올해가 9년째랍니다.
저희 부부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4년의 연예 끝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은 2000년에 했으니 올해가 5년차이구요, 아직 2세는 없어요… (앞으로는 어떨지 아직 미정이랍니다. 딩크족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흐흐)
체인징유 신청을 하게 된 거는 신랑(앞으로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할께요)을 위해서예요. 

저희 오빠는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자였어요. 대학 졸업하고 입사한 회사에서 7년을 쭈욱~ 일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접하게 된 디카의 매력에 빠져 처음엔 취미로 열심히 사진을 찍더니, 어느날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진 공부해보고 싶다고…
그때 오빠 나이가 35이니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 같아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우고 사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조금 그러다가 말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겠지(?)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오히려 나날이 사진에 대한 관심과 실력이 늘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얼마전부터는 전문 스튜디오에서 포토그래퍼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동안 남편이 공부한다는 이유로 주부 가장이 되어야 했던 저도 힘든 점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저한테 짐을 맡겨두고 공부하는 신랑은 저보다 두 배, 세 배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 같아요. 오빠한테 그 동안 고생 많았다고, 앞으로의 길이 더 멀고 험할 수도 있겟지만 꼭 좋은 사진 작가가 되라고 힘을 넣어주고 싶어요.
잘 버티고 포토그래퍼로 변신해 준 신랑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포토그래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면서 ‘저와 저희집’의 변신!을 부탁드리려구요.
저의 변신이 필요한 이유는요, 저희 오빠는 좋은 사진이 되기 위해서는 사진사와 모델의 교감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빠에게 있어서 제가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늘 너!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빠에게 조금 더 좋은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변신하고 싶어요.
그리고 집의 변신이 필요한 이유는 오빠랑 저는 저희 집이 항상 열린 공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놀러와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실에는 가구를 최소화하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장비를 갖춰놓긴 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집의 기능을 잘 하면서도 예쁜 사진의 배경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요.

흐흐… 그럼 우선 저에 대해 설명드릴께요.

저는 33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귀여운? 이미지인게 무척 마음에 안들어요. 작은 키에 통통한 몸매, 귀여운 이미지로는 모델로써 좀 부족한 듯 해요.. 그래서 소라 언니와 혜영 언니가 당당하고 멋진 이미지로 변신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희 집을 위해서, 사실 무엇보다도 (남궁)선님의 도움이 절실해요. 지금의 인테리어도 예쁘다고 칭찬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진 배경으로는 뭔가 좀 허전한 부분이 많거든요. 선님의 멋진 감각으로 집 그대로 사진 배경이 될 수 있게 꾸며주시면 저희 신랑에게 더할 수 없이 좋은 선물이 될 거 같네요.

아, 저희 집은 가락동에 있는 33평 아파트이구요, 지은지는 3년 조금 넘었구요. 저희 소유의 집이라 인테리어 해주시면 오래~ 살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화정 언니~  양식을 좋아하는 신랑이 요새 너무 힘들어 입맛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 기운이 확확 솟으면서도 예쁜 음식도 만들 수 있도록 특별 코치 부탁드려요.

그럼 저희 커플 사진과 제 사진, 그리고 저희 집 사진 몇가지 첨부합니다.

엄작가님!! 좋은 소식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다릴께요… 두근 두근!!

이름 : 본인 정윤직 (남편 김성현)

연락처 : 010-7525-9250

사진1. 저희집 현관문 – 문에 시트지 붙여서 변신시키고, 문패 달았어요

사진2. 직접 꾸민 침실 – 침대 헤드도 제가 만들었어요.. 흐흐

사진 3~5. 저희 부부의 다양한 모습… 헤헤

사진6. 신랑이 찍어준 제 얼굴 이랍니다.

